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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걸어서 국회로”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
금속노조, 7일 구미에서 348km 도보행진 출발 … 선배 노동자ᆞ시민들 참여

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

을 지지하는 노동자ㆍ시민들이 

모여 경북 구미에서 서울 국회로 

도보 행진을 시작했다.

금속노조는 7일 오전 경북 구

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기자

회견을 열어 “구미에서 국회까

지 348킬로미터를 걷는 한국옵티

칼 희망 뚜벅이 행진을 펼친다”

라고 밝혔다. 국회ㆍ정치권과 정

부를 향해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

용승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

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

자회견에서 “곧 고공농성 400일

이다. 박정혜ㆍ소현숙 두 조합원

을 생각하면 착잡하다. 위원장으

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

라며 “일본 자본 옵티칼과 외투

기업 횡포 막는 일에 금속노조가 

더 힘 쏟겠다”라고 약속했다.

박정혜ㆍ소현숙 노조 구미지부 

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

은 지난해 1월 8일 사측의 공장 

철거 시도를 막기 위해 공장 위 

농성을 시작했다. 기자회견 날 고

공농성 397일째를 맞았다.

‘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

희망 뚜벅이’는 지난 11월에 이

어 두 번째다. 장창열 노조 위원

장은 “먼저 희망 뚜벅이를 제안

하고 직접 앞장 서주신 김진숙ㆍ

박문진 두 선배 노동자께 존경과 

감사 인사를 전한다”라고 말했

다.

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

도위원(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)과 

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

“지켜만 볼 수 없다”라며 희망 

뚜벅이를 제안했다. 1차 때는 부

산에서 구미까지 200여㎞를 걸었

다.

한국옵티칼 노동자들도 희망 

뚜벅이 출발에 대한 소감을 전했

다.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

회장은 “이번 희망 뚜벅이를 통

해 국회가 하루빨리 한국옵티칼 

고용승계 문제에 나서길 바란

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

최현환 지회장은 “모기업인 

일본 니토덴코에 한국옵티컬 노

동자 7명 고용승계는 전혀 어렵

지 않은 일”이라며 “무엇보다 

우리 물량을 모두 가져간 한국니

토옵티칼로 고용승계는 당연하

다”라고 강조했다. 

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조합원

은 “연대 동지들 덕분에 지금까

지 포기하지 않았다. 희망 뚜벅이

가 한국옵티컬 투쟁 불씨를 다시 

당겼다. 희망 뚜벅이가 끝날 때쯤 

꼭 내려가 땅을 밟고 싶다”라고 

말했다.

기자회견을 마친 다음, 희망 뚜

벅이 참가자들은 ‘박정혜, 소현

숙 이겨서 땅을 딛도록’, ‘한국

옵티칼 고용승계 국회가 나서

라’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농성

장에서 구미역까지 걸었다.

희망 뚜벅이는 서울을 향해 매

일 10~20킬로미터를 걷는다. 이달 

23일 니토덴코 자회사인 경기 평

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 도착

한다. 최종 목적지인 서울 여의도 

국회는 다음 달 1일 다다를 예정

이다. 한국옵티칼 투쟁을 지지하

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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